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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15 ~ 5. 1 산토리니서울(http://santoriniseoul.com/)

권민경, 김미정, 김지훈, 임지빈, 천성길 등 젊은 작가 다섯이 모여 
새로운 형식의 5중주를 들려준다. 발랄해 보이는 작품 이면엔 
현대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숨어 있다. 김지훈은 
화소가 낮은 이미지를 무리하게 확대했을 때 생기는 망점으로 
현대사 속 주요 인물의 초상을 그린다. 디지털 작업의 외형을 
한 이 작품은 놀랍게도 작가의 피로 만들어졌다. 디지털시대 
이미지가 무한으로 복제 가능해지면서 ‘아우라’를 상실한다는 
사실에 저항하기 위한 제스처다.  자신의 이름 ‘미정’을 넣어 
<작품미정>이란 제목을 붙인 김미정, 상품 안에 무언가를 구겨 
넣은 모습의 오브제를 제작하는 천성길, 판촉용 풍선인형의 
춤을 따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권민경, 명품에 대한 욕망을 
키치적으로 표현한 임지빈의 작품에선 풍자와 유머가 돋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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